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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연 "코미디 연기 자신있어요…'더 글로리' 박연진 못지 않죠"

등록 2026.05.07 16:59:01

[서울=뉴시스] 배우 임지연이 7일 서울 양천구 목동 SBS홀에서 열린 새 금토드라마 '멋진 신세계'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

하고 있다. (사진=SBS 제공) 2026.05.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신서리라는 인물은 어떤 드라마에서도 볼 수 없는 캐릭터였어요. 제가 사랑하는 만큼 이 한 몸 바

쳐서 마음껏 표현했고 만들었으니 많이 사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굉장히 자신 있어요. ('더 글로리'의) 박연진 못지 않

아요."

배우 임지연은 7일 서울 양천구 목동 SBS홀에서 열린 새 금토드라마 '멋진 신세계' 제작발표회에서 본격적으로 코믹 연기에 도

전한다고 밝혔다.

'멋진 신세계'는 희대의 조선 악녀 영혼이 씌어 악해진 무명 배우 신서리와 자본주의 괴물이라 불리는 악질 재벌 차세계가 만나

벌어지는 일을 그린 로맨스 코미디 드라마다.



극 중 임지연이 '나라를 흔든 요녀'라 불리며 사약을 받은 조선의 악녀 강단심과 그의 영혼이 빙의된 무명 배우 신서리 역을 맡

아 1인 2역에 가까운 폭넓은 연기를 선보인다.

임지연은 "코미디 장르에 빠져있을 때 '멋진 신세계라는 작품을 만났고, 저에겐 큰 도전이었다"며 "그동안 어두운 느낌의 역할

을 많이 해서 밝고 유쾌하고 재미있는 작품을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다 뽑아내고, 할 수 있는 능력치는 다 보여준 것

같다. SBS 금토드라마 명성에 누가 되지 않는 아주 매력적인 드라마가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허남준은 차일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이지만, 신서리 앞에선 속절없이 휘둘리는 갑질 재벌 차세계를 연기한다. 그는 "기본적으

로 사업에 특화돼 있고, 굉장히 이성적인 사고를 중요시하는 칼 같은 인물인데, 한 번씩 나오는 인간적인 모습이 있는 캐릭

터"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배우 허남준과 임지연이 7일 서울 양천구 목동 SBS홀에서 열린 새 금토드라마 '멋진 신세계'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SBS 제공) 2026.05.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어 "차세계라는 인물은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캐릭터다. 임지연 누나 정도는 아니지만 코미디와 로맨스, 약간의 장르적인 느낌

까지 최선을 다해서 연기를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장승조는 차일그룹 후계자 자리를 노리는 차문도 역으로 열연한다. 지난해 11월 공개된 넷플릭스 시리즈 '당신이 죽였다'에서

강렬한 빌런 연기로 눈도장을 찍었던 그는 "(이번 작품에서)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 궁금해졌다. 또 다른 악의

탄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이 외에도 김민석은 신서리와 뜻밖의 인연을 맺게 되는 취업준비생 백광남 역을, 이세희는 톱배우이자 신서리와 둘도 없는 라

이벌 윤지효로 변신해 극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현장에서 배우들의 호흡은 어땠을까. 허남준은 상대역인 임지연에 대해 "끝내줬다. 제가 살면서 본 배우들 중에서 손꼽을 만큼

모든 것이 좋았다"고 말했다. 임지연도 "허남준이 아닌 차세계는 상상이 안 된다"며 "신서리로서 해야 할 일이 많아 지칠 때도

있었는데 허남준에게 의지를 했다. 고된 현장을 이기는 비타민 같은 존재였다"고 밝혔다.



극중 라이벌 관계로 만난 임지연과 이세희의 케미도 기대 포인트다. 이세희는 "사전에 따로 맞춘 건 없었는데 자연스럽게 저는

지효의 시선으로 서리를 바라봤고, 지연 언니도 서리의 시선으로 지효를 봐줬다"며 "대본에 없던 디테일을 현장에서 서로 눈빛

만 보고 만들어낸 순간도 있었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배우 김민석, 허남준, 한태섭 PD, 임지연, 장승조, 이세희가 7일 서울 양천구 목동 SBS홀에서 열린 새 금토드라

마 '멋진 신세계'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SBS 제공) 2026.05.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멋진 신세계'는 '모범택시', '열혈사제', '신이랑 법률사무소' 등 흥행에 성공한 SBS 금토드라마의 배턴을 이어받는다. 특히 아

이유와 변우석이 활약하고 있는 MBC '21세기 대군부인'과 같은 시간대에 맞대결을 벌인다.

연출을 맡은 한태섭 PD는 '멋진 신세계'만의 강점을 묻는 질문에 "기획안에 '착한 여자는 죽어도 천국에 가지만, 나쁜 여자는

어디든 간다'는 문장이 있다"며 "강단심은 사약을 먹고 환생하면서 2회차 인생을 살지 않나. 죽음을 경험한 뒤 새로운 사람과

세계를 경험하며 여러 일을 겪는데 이 부분이 우리 드라마가 지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사극 액션까지 펼친다. 임지연 배우가 대본에 짜인 다양한 장면들을 120% 소화해줬는데, 그런 면에서 임지

연이 우리 작품의 또 다른 경쟁력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시청률 공약도 밝혔다. 김민석은 최고 시청률이 19%를 넘을 경우 "2주간 매니저로 일하겠다"고 했고, 이세희는 "메이크업을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임지연과 허남준, 장승조는 시청률이 20% 넘으면 경복궁에서 각각 한복, 정장 차림으로 인사 드리겠

다고 말했다.

'멋진 신세계'는 8일 오후 9시50분 첫 방송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zoo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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